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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리말

20  에 동 시  사상계에 는 구분  심  는 감각  변

가 이루어진다. 그것   에  심이었다. 동 시  사회가 다소간에 

 통에 라 長幼有序를 리  목  간주   감 해본다면 이

는 놀라울만  감각  변 다. 이 변 가 어떻게 해  일어나게 었는가? 이 

변  미는 엇인가? 이러  질 들에 여 우리는 국  사 를 심  

그 변  과 과 미를 추 해 보 고 다.

에  근  사회가 변 면   에  심이 나타나게  것

 독특  감각  변 라고 는 것  이 분야에  도  연구자인 리에스

(Ph. Ariès)가 이미 과 가  그   �구체  동과 가족생 �에  잘 

보여주었다. 리에스가 논  주요  결   나는 근  가족  양 과 

* 이 논  2007 도 국 연구원  개인연구과  행  연구결과 임.

** 국 연구원 국 원 , 국근 사 공(kwonhy@aks.ac.kr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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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 구  고독  연 인 가족  사회  맞 게 면  모든 힘  이들  

장시키는데 울 다는 것이다.1) 그 결과 동  이 보다 욱 집 인 심

 게 고 사회를  단 가 니라 그 독자 인  가 를 

인 게 었다는 것이다.

리에스  연구는 국에 도 많  주목  다. 그리고 국에 도 사  

변 가 있었는지에  연구욕  불러일 다. 이에 연구자들  국  20  

에 주목 게 었다. 이 시  근  지식 산과 계몽  목  여 많  잡

지들이 새 이 창간 는데, 이들 잡지들이 결같이 국과 계몽  목  고 

있 며 그 가운데  소 , 청 , 어린이 등  용어를 시  행어  주조해 내었

 이다. 그 가운데는 �少年韓半島�2)같이 소  잡지  내걸  것도 있

며 그 이후에도 이른   에  심  어들지 고 계속 산 었다.

국에  20  는 사상  여러 면에  새 운 사고가 돌출 는 시 다.

양과 일본  근 사상이 들어 면  그동  익 했  통 인 사고에 균열이 

생 고 새롭게 구 는 범주를 통 여 계를 이해 는 분 가 강 다.

를 들어 국민이나 민족 같  것이 새 운 범주  등장 여 사회 담  핵심

인 주 가 어버린 것이다. 이  같  궤도상에  20   새롭게 등장  주

를 나 들자면 새 운 식 그리고 새 운 체 에 입각  소  등장이

라고 말   있  것이다. 결국 본고는 20   새롭게 감각  가지고 등

장 는 소  역사  미를 추 는 것  목  다. 남 에 여 잡

지   사용  소 이라는 용어가 동, 청  등 다양  미를 가지고 근

 변 과 감각  신에 계 는 개 이었  힌다.

이  소  엇  미 는 것인가? 새 운  인식일 ? 사회ㆍ  

운동  일  등장  집단  개 인가? 어떠  미에 이건 간에 소 이란 용

어는 근 에 등장 게  여러 용어들  단지 나가 니었다. 그것  등장 

1) Ph. Ariès, L'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'Ancien régime, Paris: Edition du Seuil, 1973, p. 306.

2) 1906  11월에 창간 어 1907  4월에 통권 6  종간 지 양재건이 행 고 이해조가 편

집  이 잡지는 새 운 감각  가지게  소 이라는 용어를 처  들여 주조 고 이를 잡

지  목  삼 면  행시 다. ｢소 도｣, � 국민족 과사 (12)�( 국 신 연

구원, 1990). 이미 잡지 목  통 여 소 이 다가  신시 를 리는 인 미  사용 었

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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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자체  근  출  리는 새 운 용어 다. 나 가  그것  20   

국  상황  엇보다도 게 주는 용어이 도 다.  그러  용

어를 주조 고 통시키는데 결 인 역   것  남 이 1908  만18  

나이  창간 고, 그 뒤 1911 지 행 게 는 잡지 ≪少年≫인 것이다.3)

본고는  리  개 에 입각  보다는 남  당시  시  

개 에 충실 게 “소 ”  용 를 분 고, 그것이 가진 역사  미를 분 며,

나 가  그 시  소 이 가진 체  엇이었는가 는 를 검토 여 보

다. 이러  역사 속에  남 이 1908 에 창간  잡지 ≪少年≫  몇 가지 

에  우리  주목  다. 우  그는 국과 계몽  목  면  일본

 경험 고 그 경험 에  강  인  근  양 명  다.

그 지만 그 역시 국   소양이라는 탕  버릴 가 없었다. 그러므  

이 양 요소가 어떠  모양  합 어  소 이라는 새 운 감각이 부과  용어

를 주조 는지 심거리이다. 다  소 이라는 새 운 용어가 주조 는 과

에  나타나는 과 갈등인데, 이 역시 근  용어  감각  탄생이라는 

에  주목 다. 마지막 는 일단 용어는 탄생 면 나름  독립  가진다.

소 이라는 용어  새 이 주조  가 어떠  체  가지게 는가 는 것 

역시 근  새 운 탄생이라는 에  주목 만  것이다.

II. 20세기  소년 등장의 의미

20   국에  소 이라는 것  단히 매  개 이었다.4) 당시  럽

3) 출  경 에 해 는 , ｢ 당 남  출 행  ≪소 ≫지 연구｣, �출 잡지연구�, 12권 

1 (출 회, 2004)가 참고 다. 이 잡지  향  당 에는 크지 못 다. 창간 는 불과 

6명  독자를 얻고, 째 달에 14명 그리고 6개월 도 지나  30~40명 도, 1 이 지나  200명 

도  독자가 생겨났  뿐이다. 남  자신  이러  과를 자 여 “원통” 다 나 미미

게 시작 나 일  도  공 다  것이다(≪少年≫, 第二年 第十卷, 5~7쪽). 잡지는 

거  남  자 집 는 국이었 나 가인 군, 고주 이군이 ≪少年≫ 第參年 第二卷부  

 고  시작 다(≪少年≫, 第參年 第二卷, 92쪽). 고주는 이 , 가인  명희를 말 다.

4) 20   소  개 이 모 다고 라도 주 인 미를 가지고 사용 었  주목

 요 다. 럽에  시작 어 일본  거쳐 국과 국에 도 소 이  가지게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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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는 달리 조 이 행이었  국에 는 소  동도 니고 어른도 니고 그

다고 청소  지칭 는 개 도 니었다. 그러나 그 개  시 인  

감당해야 는 과 (국민  이라는 에 )를 짊어진 를 나타내는 개

 그리고 미래  희망  나타내는 개 (  가 미래  주역  등장 다는 

미에 )  창 었다. 이 게 여 창  소  자  체  를 연

구 는 것  당  지식인들  자 식 검에 인 것이다. 그런데 이러  목

 해 라면 남 에 여 간  잡지 ≪少年≫  분 여 소  자

식  추출 는 것이  것이다. 20   새 운 식  가지고 등장  

이 잡지  담 들  분 면 소  자 체 , 타자가 라보는 이미지, 사회

 경  가 검토  것이  이다.

그 다면 남  엇 에 잡지 ≪少年≫  행 게 었 ? 이에 

여 그는 몇 가지 동 를 스스  히고 있다. 첫째는 리즘에  극 인 

심이다. 그는 이미 12  에 신 에 첫 고를  일이 있 며 15 에는 그  

고가 처  신 에 게재 도 다. 이것이 그에게 주 큰 쁨  주어

 이것  그는 “冕旒冠 니쓴 帝王”이 겠다는 포부를 가지 지 다.5)

 다른 동  그는 일본에 면  일본  신 명  고 이를 국  

여 용 여야 겠다는 생각  가지게 었다.6) 즉 국민  국심   

것이다. 이 에 그는 동경  시 부  구  불어 “사상계건 ”   

 법  잡지를 내자고 다.7) 그것  조국  “昏夜  深夢”  깨 고자  

양계 는 ｢少年中國說｣(≪淸議報≫, 1900. 2. 10)에  이를 잘 다. 老大帝國이라는 일본과 

럽에  부르는 칭  거부 고 少年中國이라는 칭  주장  것이다. 이후 이 논  신

운동에도 지  향  주고 20   소 이라는 용어가 인 미를 가지고 국에 

행 는데 결  향  미쳤다. 동 시 에  소 이라는 말  명과 진보를 나타내는 이

이  것이다(梅家玲, ｢發現少年, 想像中國: 梁啓超 <少年中國說>的現代性. 啓蒙論述與國族想像｣,

�漢學硏究�, 第19卷 第1期(2001. 6), 249~274쪽.

5) ｢≪少年≫  旣往과  將來｣,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(1910), 12~13쪽.

6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, 16쪽. 일본에 는 청일 쟁  1895  이미 소   건 잡지 �少

年世界�가 창간 었다. 원종찬, ｢ 일 동  원과 격 ｣, � 동 과 평 신�(창작

과 평사, 2001), 54~55쪽; 소래 , ｢≪少年≫誌에 나타난 ‘소 ’  미  ‘ 동’  견｣, � 국

보�, 28권 4 (일지사, 2002), 116쪽에  재인용.

7) 일본에 는 1887 (명 20 ) 잡지 ≪國民の友≫가 토쿠토미 소 (德富小峰, 1863~1957)에 

여 창간  이래 잡지 간이 행이 었다. ≪國民の友≫는 소 에  신일본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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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었다.8) 그러므  간  목  “新大韓  少年 … 거운짐  감당 도

 敎導” 자는 것이며 그래  “국민 신  통일  요구 난 에…청 들에게 우

리나라  신  주난  이러  잡지가 실노 막  가” 있다고 생각

다는 것이다.9)

이 같   통 여 남 이 가지고 있었  사명 식과 자부심  충분히 

 가 있다.  직 약 도 지  청 이었지만 그는 이미 국  

사상계에 각  나타낸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  것이다.  이같  청  

자부심과 사명 식  그에게만 국  것  니었다. 그  함께 잡지에 게 

 청  이  역시 같  종  각자 식  가지고 있었다. 그는 ｢今日我韓靑

年  境遇｣라는 논  통 여 그 같  식 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. 그는 

주 단   청 에 여 논 다. 개 청 시 라는 것  양시 이지

만  청  父老  지도를  가 없어  “ 여노  것 업난 空漠  곳

에 各種  創造함이 職分”이라 다.10) 그뿐 니라 도를  만  도 

없다고 여  청  “自己가 自己를 敎養 야써 新大韓建設者  第一世新

大韓國民이 만  資格  養成  이 못 지라”고 다.11) 이같  식 에 

그는 청  “自修自養”해야 다고 다.12) 이 가 이  썼  당시 

그는 18 에 불과 다. 청  그가 에 여 얼마나 불신 고 

며 뒤를 이어 그  취지를 같이 는 다른 잡지, 즉 �少年園�(1888  창간) 역시 마찬가지 취지를 

가지고 있었다. 1880  이래 YMCA  young men  역어를 가지고 若年, 壯年, 少年등 고민이 있

었 나 1887  德富猪一郞이 ｢新日本之靑年｣(≪國民の友≫, 1887年 7月~9月)이라는 에  청

이라는 역어를 사용 며 그 이후 행 었다고 다( 곤, ｢국민  벗�과 �소 �지에 나타

난 < >에  고찰｣, �인 연구�, 50집( 남 인 과 연구소, 2006), 116~117쪽). 역시 잡

지  간에 있어  소 이란 용어  사용이 당시 일본 잡지계 부  직  자극이었다는 것

이  있다. 남  일본  평민주 자 리스트 토쿠토미 소 가 창간  ≪國民の友≫를 

모 여 만든 러일 쟁시  각종 잡지 ≪少年≫(時事新報社), ≪少年界≫(金港堂), ≪成功の少

年≫(博報堂), ≪少年少女智識畵報≫(近時畵報社)  같  것들 부  직 인 향   것이

라고 다. 재목, ｢ 남  ≪少年≫誌  ‘新大韓  少年’ 획에 여｣, �日本文化硏究�, 18집

(2006), 261쪽.

8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, 17쪽.

9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, 18~19쪽.

10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, 27쪽.

11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, 28쪽.

12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, 3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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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 며, 얼마나 인지 충분히 짐작   있다. 즉 소  등장, 청  등장

  란이었  이다.

그 다면 작 당시에 새  등장 게  용어  소 이란 어느 를 미

는 것인가? 우  소 이라는 새 운 용어가 등장 는 것  노  시 를 부

고자 는 강  욕망  이었다고   있다.13) 장  습  존 ,

구 , 쇠퇴해가는 국에  쇄신  욕망인 것이다. 자  근 명, 신

, 자주독립  신  건 이 그 욕망  핵심 인 내용이었다. 그런데 그것

 구질 를 복함 써 가능 다. 당시에 지식인들이 주창  국민  구질

 복  통 여 새 운 감각  가진 사람들  구 해야 다. 그 에 이

같  변  주역  소 이라는 용어가 택  것이다.  이것  국만  

독창 인 상황이 니었다. 럽에 도 일본에 도 그리고 시간차를 고 국과 

국에 도 출 게 는 것  일종  보편 인 시 신이 었  것이다. 그

에 처 에 소 이라는 용어는 를 지칭 는 라 보다는 쇄신  역동

 는 다. 실이라 보다는 이상  나타내는 고 재보다는 

미래에 존재  근거를 는 다. 컨  ‘소 남자가’는 “ 쇠 骨格 돌 筋肉 

少年 男子야”라는  쓰며 ‘少年冒險猛進歌’는 “二千萬 同胞 우리 少年 ”라

는  사용 는 것이다.14) 그러다 시간이 경과함에 라 그 상  차 구체

해가는 경향  가지게 다.

그 지만 우  당시 일 인 지식인들  에  구분이 어떠  것이었

가? 1889 에   �西遊見聞�에 는 를 孩嬰ㆍ長老  크게 구

분 다. 해   童穉 도 칭 다. 해  남  구분  는 해남, 해

 칭 다. 에 여는 10  해   어 니에 있고, 10  이

후에는 버지에게 있다고 는데 이는 해 이 10  후  0~20  지  

범  연  다 같이 포 고 있  말해주는 것이다.15) 그 외에도 소 이

13) 조 , ｢근 계몽담 과 ‘소 ’  상｣, �어 논집�, 46집(민족어 회, 2002)에  소 이라는 

용어  용 를 분 여 민족  희망이 어버린 이 용어가 특  를 지칭  보다는 노/

소  립  강조 는 차원에  사용 었  지 다.

14) ｢少年男子歌｣, ≪皇城新聞≫, 1909. 3. 21. ‘少年冒險猛進歌’는 , ｢ 국소 운동사연구｣,

신여 사 논 (1992), 16~17쪽에  재인용.

15) , �西遊見聞�, �兪吉濬全書(1)�(일조각, 1971), 32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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란 용어  견 이 에 략 20  미만  연 에 여는 보통 동몽ㆍ 해ㆍ

동 같  용어가 사용 었다. 공 인 에 도 이 시 에는 동이라는 용어를 

사용 다. 1895  7월 19일  145  ‘小學校令’이 공포 는데 16조에

 “兒童  滿七歲  滿十五歲 지 八個年  學齡  定”이라 여16) 후에 소

 부를 상  동이라는 공식용어  사용했  보여 주었다.17) 그럼에도 

불구 고 1896  2월 부에  펴낸 �新訂尋常小學�에  “兒孩”라는 용어를 사용

는 것  보 18) 일 는 ‘ 해’라는 용어를  많이 사용  것이라

고 추 다.

소 이란 용어는 일본에 는 1887  이래 특히 러일 쟁 이후에 리즘에  

그 사용이 일  것  보인다. 국에 는 1906  �少年韓半島�가 창간  것

 이미 언  지만 그 이후 소 이라는 용어  사용  일  사회에  욱 

산 어 나갔다. 이에 해 참고   있는 것이 �大韓自强會月報�(第三號, 1907.

9)에 게재  양계  ｢敎育政策私議｣란 이다(장지연이 역 ). 이 에  양계

는 책  요상 시 를 다 과 같이 구분 다.

22~25  인

14~21  소

6~13 소  동

5  이 가  원  19)

여 에  보면 이 해  통칭  동이 ㆍ 동ㆍ소   시

 뚜 게 구분 는 것이다. 그러나 양계  이 구분이 그  일 인 

것  니었다. 1907  �太極學報� 16 (1907. 12)에 이동  ｢少年國民 養成｣

에  “國中幼年者卽所謂少年國民”이라 다.20) 결국 ㆍ 동ㆍ소  그리고 

청  경계  직 모  상태  남 있는 것이다. 그 다면 남 이 미

16) 언ㆍ이계 ㆍ이 상(편), �韓國敎育史料集成: 개 편 IV�( 국 신 연구원, 1993), 14쪽.

17) 1909  2월11일 統監府令第三號  ‘小學校規則’이 는데 여 에 도 역시 동이라는 용어

를 계속 사용 다. 송병 (편), �統監府法令資料集:中�( 민국국회도 , 1973), 520쪽.

18) ｢序｣  ｢第十四課 金志學｣.

19) �大韓自强會月報�, 第三號(1907. 9), 17쪽. 여 에  인용  자가 요약  것임.

20) �太極學報�, 第16號(1907. 12), 7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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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소  어느 를 지칭 는 것인가? 그는 이에 여 “少年  訓導 난 父

兄”이란  사용 다.21) 이러  에   부  40  이상  간주

므  략 10~20 에 걸 는 를 지칭 여 소 이라  듯 다. 이를 

좀  상 히 살펴본다면 그는 “一生  計는 幼少에 잇나니”라고 며,22)  

“七歲小兒 니빨”이라는  사용  것  보  편 는 /소  구

분 고 小兒를  보  少年  구분 고 있    있다.23)  ｢少年漢

文敎室｣에  “老人(늙 ,이) 少年( ,이)”  풀이 고 있 며,24) ｢少年時言｣에

는 “늙 이는 늙 이 답고…어린이는…어린이 다울지어다. 욱 少年 …少年다

울지어다”라고 고 있다. 소  어린이  구별 는 인 것이다.25)

남   엿볼  있는  나가 “甲童伊  乙男伊  相從”인데 

 모   생도이다. 갑동이는 등과  15 이며 남이는 등과  9

이다.26) 그런데 남이가 갑동이  이리 말 다. “갑동  얘 갑동  이리 난 兒

孩 갑동이 니냐.”27) 즉  6  차이가 나는 데 말  놓고 지내는 것이다. 그리

고 15  갑동이를 “兒孩”라고 칭 고 있다. 그런데 다른 에 는 “十四五歲少

年”라고 여28) 이 연  라는 에  보면 소 이지만 칭 는 해  

불리워짐    있다. 즉 소  구어체 칭이 니라 어체   이

며29) 이것  역시 어 상    소  구별  요 이 있었다는 것이다.

소  편 는 그 래  인 ㆍ소  구별 는 이지만 그 

는 어떻게 구분 는 것인가? 남  몽고 리  시를 번역 면  youth

를 청  역 다.30) 이는 소 과 청  구분 는 식이 있었 이 분명 다.

21) ｢간행취지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.

22) ｢少年時言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5쪽.

23) ｢少年時言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8~9쪽.

24) ≪少年≫, 第二年 第肆卷, 44쪽.

25) ≪少年≫, 第二年 第十卷, 15쪽. 편 어린이는 19  말 幼  훈  있다. 소래 ,  

논 , 107쪽.

26) ｢甲童伊  乙男伊  相從(一)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12쪽.

27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14쪽.

28) ｢海  美觀  가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35쪽.

29) ≪少年≫이 국어 통사구조를 충실히 르는 국 체를 사용 고( 태, ｢번역과 근  소  

체  견｣, � 동 연구�, 48집( 균  동 연구원, 2004)), 통용 는 국어를 

는 이러  모습이 요에 라 구어/ 어를 구분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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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 에  보면 청 우회 ｢設立委員會議定件｣에  “통상회원  자격

 만 17  이상 그리고 심상  도 이상    자  함”이라고 는 

것  보 31) 역시 청 과 소  구분 는 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. 이  보

 소   를 청  고 있었 며 이를 략 17  이상  보

다고   있다. 그 다면 남 이 염 에 었  소  늘날  청소

(teenager)  거  일 는 것이다. 그러나 이같  범주를 청소 이라고 부르지는 

다. 청소  개  직 립 지  것이다.

 다른 사  이  에 “ 늘날 우리나라 청 지도…이 사람  고루

를 랴고 보통  히 여 지 니 고…청 도 히  구시  여운이 

잇난 자니 이런 청 이야말 …건장 고 가장 새  우리들 소 이 잇거니”32)  

보  이  역시 청  소     구분 고 있  볼  있다.

그러나 다른 편에  청 우회가 조직 자 남 이 ｢靑年學友會  主旨｣라는 

논  쓰면  “이 必要  資格  가진 者가 구뇨. 過去  꿈  追懷 고 生時에 

잠 난 老人도 닐지 , 天動벌거 이  辱에 어 도 辱도 몰 고 苦를 가지

고도 苦도 깨닫지못 난 小兒도 닐지라…남도 이믜 許諾 고 나도 미리 차린 

우리 靑年이라”이라 여33) 소  신 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보게 다.

이상과 같  용 를 종합  검토 면 결국 남  ㆍ소 /소  구

분 여 폭 게 사용 면  해라는 칭  이들 사이에 같이 사용 고 있다는 것

 게 며 그 라도 이들  청 과는 구분 다는 것이다. 그러  에  후

에 어린이  지칭 는 는 구별 는 차원에  소  인식 고 있었다고 보

는 것이 타당  것이다. 그 다면 이 시   소 이 어  등장 었 ?  

구어체 는 구별 면 도 어체에 소 이라는 용어를 사용 게 었  는 것

이 이다.34) 이를 이해  해  우리는 소 에 실린 사들  좀  면

게 분 여 보고자 다.

30) ≪少年≫, 第二年 第參卷, 2쪽.

31) ≪少年≫, 第二年 第八卷, 16쪽.

32) ≪少年≫, 第參年 第八卷, 29쪽.

33)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五卷, 73쪽.

34) 이에 여 잡지 ≪少年≫이 이  낭독에 부  독  가 변 는 가운데 “ 독  

자국어 쓰 ”를 시도  것이라는 연구는 미롭다. 신지연, ｢�소 �  체연구｣, �민족 연

구�, 42집(고 민족 연구소, 2005), 177~213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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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≪少年≫의 간목적과 이념

이미 언 듯 잡지 간  목  “국민 신  통일”이다. 그런데  이

면 소 인가? 부  에게  이상  것이 없  이다.  소 에게는 

 것이 있다고 보는가? 소  마  “白紙”같  이다.35) 즉 소  마

에 국민 신  심어주  함인 것이다. 실  남 에게 소  “ 래 우리가 經

綸 야  少年  난 雜誌…”36) 다. 잡지는 분명  도를 가지고 있었다.

그것  새 운 시 에 합  국민  상  소  계몽 는 것이었다. 그러

므  그것이 동  상  여 동 고  를 함양 는데 있었  것이 

니라 국가에 요  국민  동  신  계몽 는데 있었다는 것  다  

 분명히 드러난다. 남  목  동잡지를 만드는 것이 니라 국민  

양   소 잡지를 만드는 것이었다.37)

本誌는 어 가지  우리 少年에게 剛健 고 堅確 고 窮通  人物 를 

라난 故  決  軟弱懶怠依恃虛僞  마  刺激 듯  文字는 도 내

이지 니 이 …硬軟  것  主張 야 兒童  好奇心과 歡意를 迎合 고 

갖 懸賞과 抽籤  行 야 白紙갓  兒心에 虛慾과 僥倖心  印 난 것  

外國雜誌  通弊ㅣ라38)

잡지 ≪少年≫  창간  지에 실린 간략  간취지  남 이 가진 도

를 집약  잘 요약 여 다.

今에 我帝國  우리 少年  智力  資 야 我國歷史에 大光彩를 添 고 世界

文化에 大貢獻  爲 뎌 나니 그 任  重 고 그 責  大 라 本誌는 此責

任  克當 만  活動的進取的發明的大國民  養成  爲 야 出來  明星

이라 新大韓  少年  須臾라도 可離티못 라.39)

35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83쪽.

36) ｢編輯室通寄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82쪽.

37) 남  소  개  볼  이것  1920 에 들어가  나타나게 는  “동심주 ”

인식과는  구별 는 것이다. 지 , ｢  ‘천사동심주 ’  본질｣, � 동 연구�, 51

집(2005).

38) ｢編輯室通寄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83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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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지 에  분명 게 드러나듯 소  국민이 어야 다. 그것도 새 운 

시 가 목  는 “活動的進取的發明的” 국민이 어야 는 것이다. 20   

시 를  개 명  자질  갖춘 국민이 어야 다는 것이다. 라

 여 에  소  국민양  목  훈 는 일 것이다.40) 그런데 남

 잡지  간행 취지를 다 과 같이 명 다.

우리 大韓  야곰 少年  나라  라 그리 랴 면 能히 이 責任  堪

當 도  그를 矯導 여라

≪少年≫이 국민 신  고취 다는 목 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 나 직 청

이었  남 에게 그를  뚜  사상체계가 있었  것  니다. 그는 그가 

보고 들   좋다고 생각 는 모든 다양  사상들  취합 면  그것들 에 

좋  것들  가  그것  추구해야  가  삼고자 다. 그러므  그것  

일종  모색  나타났다. 각종 웅 인  소개는  그를 함이었고 각

종  역사  페이지를 소개  것 역시 같  목  가지고 있었다. 그리 여 

창간 에 부  ｢페 大帝傳｣이 소개  시작 고, 2권에는 ｢나폴 大帝傳｣

이 연재  시작 다.  미국  역사 역시 웅  라보 다. 그리

여 ｢ 리카는 이리 고야 독립 얏소｣에  그 독립  역사를 낌없이 칭송 다.

그들  蔽一言 고 我란 것  업시 고 私란 것  이뎌  公共  自由大

同  幸福   爲 야 니 를 辭티 니  故  終乃 나델  府

中에 自由警鐘이 有光 고 늬 욕 浦頭에 自由神像이 生輝 게 얏 라41)

국민 양 이 목 인 , 이를 어떠  법   것인가? 남  소 에게 

희망  고취시키는 법  찾 다. 그리고 그것  소  공명심  자극 는 것이

었다. 그러  가운데 리에 는 통  부  인식  가 를 

39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지.

40) ｢간행취지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 그러다가 ≪少年≫, 第二年 第六卷에 취지  변 가 나타

나  “向上前進  新大韓少年  人文開發에 從事 난 精神이  勞動力作  新大韓少年  天命服

從에 努力 난 道理니라” 다.

41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二卷, 7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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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  다. 그 가운데 나가 名利 다. 그는 “倫理的 名利”라

는 42) 명리  가 를  인식 여 이를 소 이 추구해야  가

 삼 다.

리  명리  요지는 명리를 추구  ① 자  分數  취 는 것이며, ② 

努力  통 여 명리를 획득 고, ③ 일신  명리가 닌 일 자체를 여 매진

라는 것이다. 그를 통 여 업  이룬 자가 인이며 그리 여 “ 인과  업

 는 노 ”이라 다.43)

그  새 운 리 립   노 에 그 지 는다. 우  조 시 를 지

 리 이 이며  실   참 게 만든 본 신이 

인 것이다. 隆熙 2  여름 남  동래  여행  작 여 차여행  

는데 여 에  그가 찰  조  참  실  다.44) 차 에  

일본인들  식 면 도 잘난체 는 모습  보면  그는 마 에 담  인상  

몇 가지  리 다. ① 래 다리  가  모를 내게 어 뻤다는 것, ② 

그가 보는 모든 산이 가벗  민 산인데 사태가 나  여  지독  모습  

보게  것, ③ 남들  어 게 농사일 느라 노동역작인데 이들이 놀면  담

나 우고 있는 모습, ④ 인민  살림살이에 해 말 자면 “그집  보 라 도

야지우리  그 난 것  보 라 개 이 다”라고 다.45) 이 부분에  남

 지주  내지 지 에 여 강  항감  보이는데 이들에 여 “낫잠이

나 자고 담 나 우면  農軍    라 고 사난 京鄕間遊食 난 寄生

蟲”이라 다. 그리고 “一般人民이 얼만큼 이러  地位에 自安 난 어리 과 

所謂 志士니 愛國者니 난 者가 이러  實際問題는 등 히 고 공연히 떠드난 

거짓(虛僞)  지 면 깨 다”며 탄 고 있는 것이다.46) 이러  상황에  

  지도 에  강  식  지닐 에 없  것이다. 그가 경험

 일본  실과  는 여행풍경  욱 그에게 강  충격  주었  것이다.

이러  식  결국 그  여   리 는 결별해야 다는 생각  

42)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二卷, 17쪽.

43) ｢소 시언｣,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二卷, 19~22쪽.

44) ｢嶠南鴻瓜｣, ≪少年≫, 第二年 第八卷, 45~66쪽.

45) ≪少年≫, 第二年 第八卷, 64~65쪽.

46) ≪少年≫, 第二年 第八卷, 65~66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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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게 다. ｢少年時言｣란에 쓴 ｢國民思行  標準｣이라는 에  그는 가 

우리 국민에게 요  이 지 못 다고 다. 리는 고상 지도 고 

엄 지도 다. 그 신에 그는 단군 이래 역 철  “일  신”이 그 역

 해야 다고 다. 그는 그 신   가지를 든다. 첫째는 “正義  護

持者”이고 째는 “至善  努力者”이다.47) 그러면  그는 이 신  일생  사  

든다.48) 이 신  단군  신과 포부이 도 며 이것이야말  “남이 가지지

못  至高至大 , 至剛至正  標準”이라는 것이다.49) 이 신  구체  목  

純潔, 光明, 剛健, 和樂, 眞實, 誠忠, 勤勉, 正義를 들었다.50)

다르게 여 그는 웅과 인  특징  “着實”  들고 웅인 나폴

 를 들면  그  평생  “老成人的着實과 少年的努力  連續”이라 다.51)

 이러  것이 조  통  상  리  리에  벗어나 지행합일

 강조 는 양명  리  가 어야 다고 생각 게 다. ≪少年≫

 입장에 는 이에 라 誠과 力  강조 는데,52) 이것  양명  본질  

 이다. 소 인( 남 )이 “先輩들  우리를 찡그리지 말라…우리들  

輕率 다  謀反  恕諒 지어다. 모든 主權이 다 우리들 손에 겨  잇슴  생

각 지어다”라고   같이 이것  조 시  인들에  역인 것인데 이 

역  새 운 주역  등장   리  강  요  것이었다.53)

실  단군  심  는 사상과 행동 리  양명  ≪少年≫시  

남 이 도달  지 이었다. 大倧敎54)  연계 어 동 는 식, 신채  등이 

47)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五卷, 9쪽.

48)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五卷, 10쪽.

49)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五卷, 15쪽.

50)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五卷, 15쪽. 그는 이를 “新大韓  十德”이라 여 동  지를 장식 다.

51) ≪少年≫, 第參年 第五卷, 16쪽.

52) ≪少年≫, 第肆年 第二卷, 9쪽.

53) ≪少年≫, 第肆年, 第二卷, 10쪽. 남 이 18~21  사이에 거   편집 출간  ≪少年≫에  

나타난 사상  일  논리  연계를 보여주 보다는 다양  사상  충 는 모습이 강 게 드

러난다. 용 고자 는 가  그가 강조 게 는 “착실”이 양명 이 강조 는 지행합일과 잘 

부합 다고 보  것이다. 그 지만 그가 양명 에  이 있는 연구를 행  결과 그러  

결  얻  것  니다. 단지 양명 이 주자 에 여 인 입장에 있었  에 이것

 그가 들이 에 좋  자원이  것이다. 그 에 ≪少年≫  마지막 인 第肆年 第二卷

 양명  주창 면  식  ｢王陽明先生實記｣를 재 는 것   지면  채우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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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少年≫지  자  등장 며 남  역시 ≪少年≫지에 단군 계 사를 도 

높게 게재 는 것  보면 남  역시 종   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

  있는 것이다.55)

IV. 20세기  소년의 정체성

남 이 를 쓴 것  나는  참  실  인  당시  부  

체  극복 는 것이었다.  국민  부  체  구ㆍ일본 명  우

 인 여 생겨나는 거울상  모  욕구   이루어 나타난다. 국이 

쇠락 는 국가  것  이미 주지  사실이었 며 소 이 간  시 는 합병

 후  시  에 국에 여 그리고 그 국민인 것에 여 부

인 체  가지고 있었  것  일 인 상이었다. 이른  국계몽운동 

간 에 간  많  잡지들 그리고 인 , 웅   이같  부 인 

체  극복   국  국민주  운동이었  , 남 이 라는 것 역시 

그에  벗어난 것  니었다.

그래  잡지 ≪少年≫  사는 그에 해당 는 사들  구 었다. 잡지는 몇 

특징 인 연재 들  가지고 있었다. ｢少年史傳｣  역사상   품고 그 

 취  소 ― 인  행  소개 는 일종  웅 이었다. 이 난  통 여 

러시  페 ,56) 나폴 ,57) 에 슨,58) 가리 ,59) 톨스토이,60) 카부르61)

54) 大倧敎는 1909  월 15일( ) 었다. �大倧敎重光六十年史�(大倧敎總本司, 1971), 80쪽.

55) 남  第二年 第十卷에 단군  노래를 크게 게재 다. 第參年 第二卷(1~16쪽)에는 ｢太白山詩集｣

 게재 여 단군 “大皇祖”를 칭송 고 있다. 第參年 第肆卷(3~4쪽)에 다시 ‘太白  님  離別함’

이라는 시를 게재 다. 第參年 第五卷  ｢國民思行  標準｣  단군  신  찬양   이

다. 第參年 第八卷에는 ‘大朝鮮精神’이라는 시  함께 신채  ｢國史私論｣  게재 고 마지막 

인 4/2에는  주창 며 식  ｢王陽明先生實記｣를 게재 게 다. ｢海上大韓史｣ 역시 단

군사상  귀착 다. 단군사상이 남 에게 얼마나 요 가 는 것  잘 보여주는 것이다.

56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一卷  第二年 第二卷에 게재.

57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二卷부  게재  시작 여 第參年 第六卷에 이르 지 10회 게재 었 나 

속편이 미 었다.

58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二卷.

59) ≪少年≫, 第二年 第肆卷.



20   잡지 ≪少年≫에 나타난 소  체   377

등이 소개 었다. 우리  민족  웅이나 지사 는 이 신,62) 지 ,63) 민

64) 등이 소개 었다.

그 에 소 에 게재  사들  많  것들이 구 명이라는 거울  통 여 

편에 는 실  를  검토 면 도 다른 편 는 민족  

 역사를 새 고 그것  미래를  장  동  삼고자  것이다.

이  그러  사들  인 를 들어보  자. 그것  남 이 연재  

｢快少年世界周遊時報｣  ｢海上大韓史｣라는 연재 사이다.65)

첫 에  동건일  고 에 우리 민족  “興國民”이었는데 지 에 는 나

약 여 며 그 이 는 “旅行誠이 減退 야 冒險과 經難  시 게  닭”이라 

생각 다.66) 그는 지리상에 우  모든  돌 다니면 견  히  여 

남 거장에  여행  시작 다. 2보에 는 여행  시작 자마자 그  에 

들어 는 것   심  실이다. 개  향 는   강산이 에 

들어 지만 그  생각에 떠 르는 것  경부철도가  일  “ 는  車를 타고 

듈 나냐”이다.67) 그리 여 그는 “天下에 不幸  國民이 만 리다 그러나 고  

物色  보고 에 겁 못 도   處地에 잇난 人民에 날 者ㅣ  잇사 릿

가” 며 탄 다. 그러나 그는 동시에 미래가 소 에 달 있다고 며 새 

운  얻어 개 에  차 다.68)

60) ≪少年≫, 第二年 第六卷에 勞動力作論  심  여 소개 고 第參年第九卷에는 톨스토이 下

世記念號  간 었다. 그 외에도 여러 차  소개 었  보  톨스토이에  남   

존경심  게 해 다. 그럼에도 불구 고 남  국주 ㆍ 명건 과 톨스토이  보편주 ㆍ

명  모  남  조심스러운 택에도 불구 고 합 지 못 채 남 있게 다. 권

보드래, ｢�소 �과 톨스토이 번역｣, � 국근 연구�, 6권 2 (2005. 10), 63~72쪽.

61) ≪少年≫, 第參年 第八卷.

62) ｢李忠武軼事｣, ≪少年≫, 第二年 第十卷.

63) ｢薩水戰記｣라는 목  緖言이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69~71쪽에 게재 었 나 그 속편이 

고 었 나 이행 지 못 다.

64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一卷에 ｢閔忠正公小傳｣  사진과 함께 소개 었다.

65) 창간 에 부  연재를 시작 다. 이 사는 남 이 15  소  동건일이라는 것  가

여 조  각지를 여행 면  국민 식  고취시키고  소  요  린 것  남

 역사  탐색이 가능  것이다.

66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75쪽.

67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二卷, 9쪽.

68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二卷, 1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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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보는 송도  여행이다. 그는 고  역사를 읽 면 “매양 嘔逆남  禁 못”

다고 다.69) 태조 이후 군주나 신     사람이 나지 다는 것

이다. 그에 면 “萬古 萬國史記中에 高麗史갓히 索莫  感  惹起  者가 稀

罕” 다는 것이다. 그가 고 사를 는 것  나는 천  업 히 여겨 

天象家를 인 다는 것이다. 이리 여 인재양 이  지 못 고 

쟁 는 사람만  양 했다는 것이다.70) 이어  죽 에  몽주  죽  

떠 리는 , 그   고 국가를  계획과 희생  칭송 나 동 

인들  처사는 다. 그에 면 고 를 여 싸우든지 니면 실  양

여 부  시도했어야 다는 것이다.71) 남  범종  보고 는 우리 국민들

이 고 보존  소 히 여 사 , 역사  지리 , 고고  연구가 극난 다는  

탄 다.72)

4보 역시 개  사 이다. 고 보존에  것인데 만월  지 이 외  

잘 보존 어 있는  그 이 가 미신  이용 여 건드리지 못 게 다는 것이

며 울러 도굴꾼들이 릉  도굴 여 재를 고 있  타 게 여

다.73) 5보는 개 에  주행 차에  잡상이다.74) 그러나 감스럽게도 

사는 여 에   이상 진 지 못 다. 요  것  실  여행담이었다고 생각

는 이 연재 사에  남  체   역사에 여 단히 부 인 

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. 이 에 이러  이 조  역사에  부

 체   근거를 공 리라고 생각  가 있는 것이다.

｢快少年世界周遊時報｣가 주  고  조 시 에  남  인 감상

 담  이라고 다면 ｢海上大韓史｣는 도  역사를 계사   고찰  

것  주  역사를 강조 고 있 이 특징이다. ｢海上大韓史｣는 창간 부

 야심  계획  사이다. 사  목  “少年  海事思想  鼓發  爲

야 編述”  것이다. 그는 이것  사  간주 며  그 에 국사

69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一卷, 36쪽.

70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一卷, 36~39쪽.

71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二卷, 18~20쪽.

72) ≪少年≫, 第二年 第參卷, 27쪽.

73) ≪少年≫, 第二年 第十卷, 32~38쪽.

74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參卷, 53~5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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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그 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 에 그  역사  살 에는 주 좋  자

료가 다. 이를 통 여 역사를 통 여 본 남  체  인 여 볼 가 

있는 것이다. 냐 면 이 사  통 여 그  심  곧 ‘ 민족  구인가?’

라는 질 에  벗어난 이 없었  이다. 첫 번째 에  그는 우리국민이 

도국임에도 불구 고 해상  통 보다는  통 를 즐겨 다는 

 지 다. 그러나 우리는 “三面 環海國 少年”이므  해상사를 겠다는 

것  힌다.75)

2편에  그는 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천 를  곳이라고 지

다. 특히 도  모습  상 여 랑이가 뒷  모 고 라시  향

여 돌진 는 를 가지고 있다고 다.76)　 3편에 부 는 도를 러싼 

국 계를 분 다. 일본  리카  많  이민  보내다가 리카  에 

여 그 이 막히자 만경  향  틀어 도에 식민  시작 고 

리카는 이민  통 여 계속 면  우리   계를 가질 것이라 

다.77) 4편  지나 국  황  소개 며 이 나라  병폐  “自尊自大 난것과 是

古非今 난것”  들었다.78) 5편  만주를 언 면  이곳이 해국  토이었

 것과 이 고지에 다시 이주민들이 들어가 “外新大韓”  건 고 있다 다.79)

6~9편  도  인  경  논 다. 도는 도이 에 해 를 

울러 고 며 장시킬  있는 장 이 있다고 다.80) 10편부 는 

도는  원지라고 다.81) 그리 여 결국 “文化  부분  半島에 이

러낫고  文化  傳導  調和  集大成과 開拓  모다 半島  天職”이라는 것이

다.82) 11편  이같  도  특  역  시  도가 얼마나  

공  가지고 있는지 말  다. 단군  이집트, 지나, 인도 에는 야만인 

75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30~36쪽.

76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二卷, 6쪽.

77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一卷, 9~19쪽.

78) ≪少年≫, 第二年 第二卷, 11~15쪽.

79) ≪少年≫, 第二年 第參卷, 13~17쪽.

80) ≪少年≫ 第二年 第六卷, 22~24쪽; 第二年 第七卷, 15~18쪽; 第二年 第八卷, 17~20쪽; 第二年 第

九卷, 41~43쪽.

81) ≪少年≫, 第二年 第十卷, 39~43쪽.

82) ≪少年≫, 第二年 第十卷, 42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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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에  국가를 건  만큼 명  가지고 있었 며,  운 뒤에 천여  동  

상 가 잘 지내  만큼 국민  요  격  갖추었다는 것이다. 이를 탕

 도인들이 일본  건 가 일본국  건 고  고구 , 해를 건  

도 다는 것이다.83) 12편  이어  “우리 民族”이 이룬 공  열거 다. 종 상

 “世界人類  가장  一神敎  眞理를 靈覺” 다. 상 는 “ 황

조” 시 부  “民  主 고 官  奴 얏스며” 건국   들어 계에  “共

和制를 처  開創” 다고 다. 외 상 는 4천  부  이미 “번듯

 國際關係”를 이루었다. 역상 는 페니키 인에  황해  해를 통

여 역  고 공 상 는 건축, 침 , 직  “倭人  文化  導” 다.84)

남  이후 도 우리 민족  가 동 시 에 미  향  계속  

나 12편   여 사는  이상 게재 지 못 다.

남 이 울  민족  실  극복 도  자민족에  지를 고취시키는 

법  나  고  것   이미지  이었다. 이것  인 자

상  가지도  는 것이며  그런 민족  자 상  여러 법  통 여 

출  것이다. 그 인 것  나가 우리 국토에  이미지이다. 일본  

지리 자 小藤  도를 상 여 토끼가 국  향 여 뛰어가는 모습 같

다고 다는 것이다. 이에 여 남  그 스스  도  상  랑이

가  들고 시  향 여 생  있게 뛰는 모습  사 다.85) 그리

여 스스  그 미를 지 니 “우리 進取的 膨脹的 少年韓半島  無限  

發展과 울  生旺  元氣  無量  것  남뎌 업시 어그 스니  우리갓

少年  보난데 얼만큼 마 에 단단  생각  듈만 라”고 다.86) 남  

출  당시  신  ≪皇城報≫에  극찬  다. 그리 여 동지는 같  취지  

 것이다.

今日  少年大韓이  機會라. 惟我全國少年界는 此地圖를 觀念야 國性  

培養며 國粹를 扶植고 仁義文武  德  雄勇强猛  材를 成就야 擧

83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參卷, 46~48쪽.

84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六卷, 37~42쪽.

85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67쪽.

86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一卷, 67~68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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皆桓桓虎士  矯矯虎士이 야 我少年大韓  야곰 虎視天下 威風  

振動 지어다87)

≪少年≫   소 들에게 연지 를 불러일 키는 목  북극과 남극 

지역에  웅 인 탐험 를 게재 다.88) 이는 단  심  어  진

취  모험  신  고취시키 는 것이었다.  이같  취지에  외국  진취

인 사 들  같이 소개 다. 국이 계에  가장 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

는 것  소개 면  국  국민 신  울 것  주장 다. 국  식민지는 “國

民  冒險進取  勇力”  얻  것이며 그리 여 그들   신  잘 워

야 는  국인  그 마 과 일이 浮虛―躁急―輕妄이 없이 眞實―堅確―深重

에 이를 워야 다고 다.89)

소   소 들이 가 야  신  웅  이외에도 ｢少年訓｣같  고

난  통 여 고취시 다. 이는 웅, 인들  어  같  것  단 명료 게 소

들에게 자극  주   것이었다. 이러  어  신  소  좌우명  

삼고자  것이다. 그 내용  주  분 인 삶  강조 는 것,  고취 는 

것, 노동  강조 는 것, 인내를 강조 는 것 같  것들이었다.90)

≪少年≫이 강조  것  나는 근 인 에  심과 근 인 모

랄 고취에 있었다. 이러  요에 라 , 생 , 과  등  소개 는 

사를 종종 실었다. 근  지식  보 이라는 차원에  이과, , 지리,  등

 소개 고 특히 지리에 역  어 계 여러 나라  역사  풍속  소개

다. 창간 부  마  ｢鳳吉伊地理工夫｣가 그 인 것이었고 그 외에도 지

리  심  가지고 ｢海上大韓史｣같  연재 이 실리게 었다.  ｢少年文壇｣

87) ≪少年≫, 第一年 第二卷, 16쪽.

88) ｢歡迎헤博士｣, ≪少年≫, 第一年 第二卷; ｢헤듼博士  略歷｣, ≪少年≫, 第二年 第一卷; ｢北極探索

事跡｣, ≪少年≫, 第二年 第二卷ㆍ參卷ㆍ肆券; ｢南極探査  大成功｣, ≪少年≫, 第二年 第六卷.

89) ｢世界的 智識｣, ≪少年≫, 第二年 第六卷, 62, 64쪽.

90) 분 인 삶  강조 는 것 는 ≪少年≫ 第二年 第參卷 지  미국 통  루즈벨트  어

 롯 여 ｢新時代靑年  新呼吸｣난  통해 워싱  좌우명  시작  여(第二年 第參卷)

용 를 강조 고(第二年 第九卷) 웅 식 (第二年 第二卷) 고취시 다.  고취(第二年 第

肆卷; 第二年 第六卷二),　노동강조(第二年 第七卷; 第二年 第八卷) 양과 인내를 요구 는 내용

이 강조 었다(第參年 第參卷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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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  난  통 여 창작  장 도 고 그 외에도 종종 남  자신  

작품  실었다. ｢巨人國漂流記｣  ｢ 손 無人絶島漂風記｣는 당  행  작

품  소개  것이었고 ｢이솝  이약｣역시 소 들에게 합  훈  주는 작

품 소개 다.  보  소  시키고 계몽시키고 국 이고 근

인 신  장시키 는 것이었다. 이 같  목  에 훈 인 좌우명이 많

이 게재 었다.91)

그 다면 종합  보  남 에   소  어떠  체  가지

고 어떻게 살 나가야 는가? 그에 면 몰락   실과 찬란  역사를 

가진 민족  고 사가 다.  재  소  처지는 심 지만 찬란

 역사  를 통 여 우리 민족이 다시   찾  날이  것이라고  

 있다. 그  찾  주인공   지  소 이라고 는 것이 남 이 

고 싶었  시지인 것이다. 그러므  소 이란 과거  미래에만 존재 는 것

이고 재는 부재 만 존재 다. 결국 ｢海上大韓史｣에  보듯  도 는 달

리 ≪少年≫  소 들  열 진 다  향 게 는 신  고 사  가득  

도에 자부심  가지도  다.

그러나 그 모든 사들  통 여 결국 강조 는 것  국  신  고취 다

고   있  것이다.92) 국가를 여 헌신   있는 신, 국가를 여 인

내 고 노 는 신, 국가를 여 力行 는 신 같  것들이다. 그런 미에

 소  국민주  신  가득 찬 잡지 다.  그러  이  에 소

 노골 인 쟁   내걸지 에도 불구 고93) 통감부ㆍ 독부

부  많  재를 다. ≪少年≫  1910  2월 27일 일요일 에 원각사에

91) 福澤諭吉  處世要領(第二年 第二卷), 싱  좌우명(第二年 第參卷), 랭클린(第二年 第肆卷),

페스탈 찌  사랑(第二年 第七卷), 헬 러(第三年 第五卷) 링컨(第三年 第一卷) 에 슨(第二年 

第二卷) 같  것들이 그 사 들이라고   있  것이다.

92) 남  국민 부  민족   이동에 여는 식, ｢‘신 ’과 ‘ 조 ’  사이

(1)｣, �  연구�, 30집( 국 연구 회, 2006).

93) 남  청 우회  립 원회 회장 가 회사  미국  떠나자 회장  

 남  임 어 회 를 담당 다. 이후 ≪少年≫  청 우회  지 역  

다(≪少年≫, 第參年 第參卷, 70쪽).  같  해 3월 립 원회 漢城聯會에  집행부  辯論課長

도 임 었다(≪少年≫, 第參年 第肆卷, 64쪽). 주지 다시  청 우회는 단체 신민회

 단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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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소 일차강연회”를 개 여 나 당국에 여 지처분   회

이 해산 게  일도 있었다.94) 잡지가  탄  이에 그 는 것이 니었

다. 1910  8월에는 3  8권이 매 지처분  고 1910  12월에 해

지만95) 1911  1월에 다시 원고검열  통 여 행 지 못 다.96) 이어  1911

 5월 4  2권   행 지처분   잡지는 그 생명  다 게 

는 것이다.97)

≪少年≫이 간 는 시 는 1908~1911  시 이고 그 행권 는  23권(실

22권)에 해당 었다. 잡지는 국에 는 처  소 이라는 새 운 를 주

조 고 그 를 역사  주인  부각시 다. 잡지가 도  것  근  

신  통 여 국민 신  쇄신함 써 국주 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 여 국가가 

힘  가지고 독립 도  는 것이었다. 울러 쇠약  상태에  국민들이 가지게 

 부  체  극복 고 자  역사에 여 인 인식  게 여 

국가  운명   라보게 고 새롭게 생겨난 희망  토  실역행

 새 운 국민  주조 는 것이었다.  이 새 운 국민  주역이 소 이었

 이다.

소  국  근  역사에  독특  상  차지 다. 소 이 간  시 는 

국사에  통상 국계몽운동이라고 불리는 시 에 존속 다. 국 이고 계몽

이었다는 에  소  역시 이 운동  범주에  벗어나지 는다. 그러나 소

 새 운 를 주조 다는 에  그 특별  미가 있다. 이 새 운 는 

다가  시 를 여 단지 고 훈 는 가 니고 그 미 함에도 불구

고 면에 등장 여 국민역  고 독립  신  항  신  장

여 통에 입각 지 고 새 운 역사를 창조  것  요청 다. 이  소  

94) ≪少年≫, 第參年 第參卷, 72쪽.

95) 이 사건에 여 ≪少年≫  행인 창  이름  1910  8월 26일자 통감부경 장  

명  “ 매 포를 지 고 이를 다”는 공  그리고 동연 12월 7일자 “ 행 지를 해

다”는 공 를 그  재 다. 분명  항  시인 것이다. ｢愛讀列位에게 謹告함｣,

≪少年≫, 第參年 第九卷.

96) 이 사건에 여 남  극히 자 는  다. 스스 를 “사리에 어  少年인 닭

에 그러  것”이라 여 자 감  다. 그러나 검열당국에 여 “우리게 가르 고자 

시난 그것  홧소” 라고 는 것  볼 (｢讀者僉尊 ｣, 第肆年 第二卷), 이는 곡  항 다.

97) 白淳在, ｢少年誌 解題｣, �少年(1)�(原文社, 197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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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지 미  그리 여 인이라는 에  라보  식  복 여 

소 이라는 를 그 자체  인 도  는 효과를 가 다고 볼  있다.

 독자  인식과 그에 른 사회  운동  그 뒤에 나타난 어린이, 신여  등 새롭

게 새 운 범주  들이 등장 고 이들이 사회  심  게 는 데에  볼 

 있듯 근 인 감각  구자역   것이다.  그 에 있어  잡

지 소  개인주 이고 근 인 리감각   것이고 국  소 들이 

나  나름  구별   체  가지도  는데 큰 여를  것이다.

V. 맺음말

동 시 에  근 명  용과 산이 시  신  간주  20  

에 국  국가가 망  직  상황에 놓여있었다. 진 인 개  통 여 

국가를 쇄신 고 국  국민  속히 양 여 근 인 독립국가를 건 다는 

것  당  지식인들   심사 다. 남 이 창간  근 잡지 ≪少年≫  이

같  과 에 부 여 이들   계몽 여 국민 신  충일 게 고자 

다. 남  일본  통 여 찰  구  일본 근 명  통 여 

국이 나가야  미래를 보 다. 그리고 이 미래에 약  주역  소 에 주

목 다.

소  러일 쟁  행  시작  용어이며 국민, 희망찬 미래, 근  

명이라는 새 운 요구들  용   있는 가 었다. 남  이 를 

용 여 그가 창간  잡지  목  삼 다. 국계몽운동 시  많  회지가 

존재했 에도 불구 고 ≪少年≫이 주목 는 이 는 몇 가지  요약 다. 첫

째, 이 잡지는 과감 게  어체를 포 고 일상어를 탕  는 체

를 사용 다. 그럼 써 이라는 일상어를 사용 는 국민   본격 인 

잡지 역  게 었다. 째, 소 이라는 용어를 일 시키고 여 에 신

이고 근 인 미를 부가함 써 이  소 이 특별  사회  심  

도  는데 공 다. 째, ≪少年≫  통 여 근  명  과감 게 소

개 고 국  신  고취시  뿐만 니라 국민  역사를 시  실 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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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  극복   있는 진취  능  가능  인시 주었다는 것이다.

이는   인 자 상 에 요  역  했다고   있다.

≪少年≫  이러  과  통 여 20   소  체  새 운 향에  

주조 다. 몰락 는 조  신이었  리 신 과 실행  강조  양

명 이 리  이 어야 다고 다. 그는 이 신이 大皇祖  단군

 신이라고 보 다. 그리고 주어진 우리  지리  조건  몰락이라 보다는 

약  운명  가지고 있다는  득  다. 남 이 스펀지처럼  

모든 양과 일본  근 명  이같  국민 신 속에  힘  게  것이라

고 간주 다. 이같이 여 ≪少年≫  국민주 를 통  국민  에 크게 

여  뿐만 니라 당  다른 잡지들보다도 그 내용  보다 국민  

다는 특징  가지게 다. 평민 이며   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

었지만 잡지가 취  향  진 이었 며 이후에 개  시  름과 그 맥  

같이 고 있었다. 그 지만 ≪少年≫에 여 상  소  존재  실보다는 

당 를 나타내었다. 그것  구나 일본 같  명국  타자를 거울상  

들이며 그를 닮 는 욕망  불가  귀결이었다.

마지막  남는 를 우리는 나 지   있다. 국민 이라는 ≪少年≫

 획  공 이었지만 그 목 에 지나 게 경도 어 작 소   

독자 과 개   면  간과  면이 있다. 모 게 동ㆍ소 ㆍ청  

구분이 이루어지  시  불가  상이었다. 결국 ≪少年≫지  소 이란 

1920  이후  어린이를 미  보다는 청 에 근 는 연 이었 며 보

다 히는 늘날  청소 에 가 운 연  미 는 것이었다. 그러므  소

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모 함에  어린이라는 가 분명  모습  독립 는 

것  1920 를 다 야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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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

남 에 여 잡지   사용  소 이라는 용어는 동, 청  등 

다양  미를 가지고 근  변 과 감각  신에 계 는 개 이었다.

소  러일 쟁  행  시작  용어이며 국민, 희망찬 미래, 근

 명이라는 새 운 요구들  용   있는 가 었다. 남  이 

를 용 여 그가 창간  잡지  목  삼 다. 국계몽운동 시  

많  회지가 존재했 에도 불구 고 ≪少年≫이 주목 는 이 는 몇 가

지  요약 다. 첫째, 이 잡지는 과감 게  어체를 포 고 일

상어를 탕  는 체를 사용 다. 째, 소 이라는 용어를 일

시키고 여 에 신 이고 근 인 미를 부가함 써 이  소

이 특별  사회  심  도  는데 공 다. 째, ≪少年≫  통

여 근  명  과감 게 소개 고 국  신  고취시  뿐만 니

라 국민  역사를 시  실  부  모습  극복   있는 진취  능

 가능  인시 주었다는 것이다.

≪少年≫  20   소  체  새 운 향에  주조 다. 몰

락 는 조  신이었  리 신 과 실행  강조  양명 이 

리  이 어야 다고 다. 그는 이 신이 大皇祖  단군  

신이라고 보 다. 그리고 근 명  이같  국민 신 속에  힘  게 

 것이라고 간주 다. 이같이 여 ≪少年≫  국민주 를 통  국민  

에 크게 여  뿐만 니라 당  다른 잡지들보다도 그 내용  

보다 국민  다는 특징  가지게 다. 평민 이며   

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잡지가 취  향  진 이었 며 이후

에 개  시  름과 그 맥  같이 고 있었다.


